
기획 의도

대전환경교육센터는 지구의 날(4월 22일)과 환경의 날(6월 5일)을 맞이하여 대전 시민과 함께 ‘지구를 위한 그린테이블’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지구를 위한 그린테이블’은 시민들이 어렵게 느끼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스스로 고민하고, 기후변화와 우리의 삶을 연계해서 생각해보는 시민참

여형 환경교육프로그램입니다.

5월 한 달 동안 진행 된 ‘지구를 위한 그린테블’ 행사에 1,000여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하였습니다. 

본 전시의 작품들은 ‘지구를 위한 그린테이블’ 진행 후 시민들의 느낌, 생각, 의견을 담아 지역의 작가들이 만든 작품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대여 안내

작품을 통해 환경문제와 기후위기에 대한 의미, 중요성을 더 많은 시민들과 나눌 수 있길 바라며 희망기관에 대여하고 있습니다.

대여를 희망하는 학교 및 단체, 기관은 대전환경교육센터 홈페이지 상담신청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전시 서문

지구 온도 1.5°C, 손쉽게 보일러나 주전자의 물의 온도를 올릴 수 있는 ‘비열(比熱)*의 권력’을 지닌 현대의 문명 속에서 이는 참으로 사소하고 작
은 단위처럼 느껴진다. 허나 지구상의 모든 문명들은 그 힘을 너무도 가볍게 사용하면서 종국엔 점차 인간 자신의 손을 벗어나고 있다. 

이는 우리의 무관심과 이기심으로 지구에게 자행되는 폭력이며 미래로의 상생과 유지를 가로막는 하나의 벽으로 자라났다. 그 벽은 차차 임계에
다다르게 되고 날카로운 조각으로 무너져 내려 지구 전체에 흩뿌려질 것이다. 그리고 지구 안에 살아가는 인간도 그 파국에서 예외일 순 없다.

이렇듯 프로메테우스에게 불을 전수받고 힘을 얻게 된 순간, 인간에게 그것에 따른 연쇄적 반응과 결과가 생기고 또 그것을 수습할 책임과 의무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이 점을 너무도 간과하고 있다.

이에 대전환경교육센터와 작가들은 표본으로서 대전 시민들의 인식과 비전을 조사하고 이 문제를 조금 더 개념적으로 친근하게 다가가며 환기시
키기 위해 예술이라는 대중의 접근법을 이용하였다. 

작가들은 각 질문과 설문 결과를 연구하고 자신만의 철학과 관점으로 재해석하여 대중에게 문제와 개념을 깊숙이 전달하도록 고심하였으며 작품
으로서 미래세대를 위한 영향력을 높이고자 노력한다.

재아 작가는 순환적인 관계로서 인간과 자연을 고찰했고, 고현종 작가는 인간의 이기심으로 발현되는 콤플렉스로 인해, 생물이 마땅히 지녀야 할
생물성의, 원형과 유리됨에 대해 재조명하였다. 신현건 작업자는 우주 속에 속해 있는 인간으로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반복과 연결로 인식의 전환을
모색하였다.

세 작업자의 개인적 양식은 다르지만 결국 미래의 상생과 조화를 기본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로 인해 미약하게나마 긍정적 변화의 마중물이 되기
를 소원한다.








